
- 1 -

긴장의 허리띠를 조여매라

작성일 : 2010. 2. 15. (월) 1시 10분

작성자 : 주혜인

15일 새벽 기도하던 중에 기도가 잘 안되고 힘든 

하루였기에, 점점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느끼고 

섭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특히 부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온 몸이 떨리고 

긴장되더니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 *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대의 어둠이 깊어 가는 구나. 

마지막 때이니라. 

아침이 곧 밝아 오니 더욱 저 흑암 사탄 그들의 마지막 

때임을 알고 더욱 생명 사냥하여 마지막 발악들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더욱 긴장하여라. 

긴장의 허리띠를 조여 매라. 

너희 마음을 더욱 단속하라. 

저 사탄 두루 삼킬 바를 찾느니라. 

너희 마음 단속 깊이 하고, 오직 나만 찾아야 한다. 

아직도 세상을 끌어안고 사는 너희여. 

세상과 함께 곧 멸망하리로다. 

어서 저 성을 벗어나라. 

그 곳에서 네가 함께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까 함이니라. 

너희 그 긴장의 마음이 흐트러졌구나. 

그 허리끈이 느슨해졌구나. 

마음 빗장 헐거워 졌도다. 

저 사탄 세차게 그 문을 흔들고 강한 힘으로 

너희 문을 따려 할 것이니 

어서 더욱 단속하고 굳건히 하라. 

너희 마음의 문을 잠그고 또 잠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미 저 무저갱 사탄이 풀리었도다. 

너희에게 곧 이르리라. 

태만히 경계를 늦추는 너희여. 

너희의 모든 것 빼앗기고 슬피 통곡함이 클 것이나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리라. 

이미 늦은 때이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신부들아.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를 맞으리니 어서 

채비하라. 

내게 고하라. 더욱 너희 생명 내게 있길 간구하라. 

기도치 않는 너희에게 곧 그날이 도적 같이 임하리라. 

내 말이 한 치도 틀림없이 행해짐을 너희는 너희 두 

눈으로 

볼 것이다. 

모두 하나 되어 스승을 지키지 못함을 회개하라. 

그가 나의 문이노라. 그를 통해 이 시대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노라. 

섭리의 기준, 섭리의 표상자 그가 무너져선 안 된다. 

너희의 생명이다. 

생명 걸고 그를 지켜라. 

너희 생명 얻으려 그를 잃는 다면 너희 생명 정녕 얻지 

못하리라. 

내 말 명심하고, 꼭 하나 되어 그를 지키고 

그를 다시 내 쓰는 육신 되게 할지어다. 

눈물로 기도치 않는 자여. 

너희 스승 자기 육신처럼 귀히 보지 않는 자여. 

너희 육신 귀히 살필 자를 너희가 잃으면 어찌하려 

하느냐. 

너희 어리석음에 내가 친히 경고 하노라. 

모두 깨어 기도하라. 

그를 위해 영으로 깨어 모두 기도하라. 

그는 모든 것을 너희 위해 내어 주었건만

돌려주는 이 너무 적구나! 

나 여호와가 이 밤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이 아니라 경고이니라. 

그가 없이 이 섭리사 존재 할 수 있겠느냐! 

후회할 때 그 때를 이미 늦으리라. 


